
아무아이 정유공장 폭발

■ 세계 2대 규모의 정유시설인 베네수엘라 아무아이 정유공장에서 지난 8월 25일 폭발사고가 

발생해 48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부상

- 공장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 사고로 이어짐.

- 아무아이 정유공장은 세계 2대 규모의 정유시설인 파라구아나 정유단지의 일부로, 정유설비 용량

은 베네수엘라 전체 용량(130만 배럴/일)의 약 절반인 645,000배럴/일에 해당

■ 국영석유공사인 PDVSA의 정유시설 유지보수 관리 부족과 저조한 설비투자가 폭발

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됨.

- PDVSA는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석유 개발 및 정유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빈민구제를 

위한 사회복지정책 지출을 늘려왔음.

ㅇ PDVSA는 정부가 지분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2011년 기준으로 자산규모 1,419억 달러, 

순수익 43억 달러의 포춘 선정 세계 66대 기업임.

ㅇ 2004년~10년 사이 PDVSA는 사회개발기금으로 614억 달러를 조성함.

- 2011년에 실행하기로 계획되었던 9개의 설비 유지보수 프로그램 가운데 6개가 2012년으로 

연기되었고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.

ㅇ 2012년 들어 아무마이 정유공장은 소규모 화재와 냉각시스템 고장으로 최소 2번 

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음.

■ 정제 설비는 손상을 입지 않아 정유생산과 정유가격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- 원유와 일부 정유를 보관하던 9개의 저장 탱크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됨.

- 현재 저장중인 정유가 향후 10일 간의 수출과 국내 소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이어서 폭발 사

고가 정유수출과 국내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음.

■ 이번 폭발사고로 10월 7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부동표가 반차베스 후보에게 

몰릴 것으로 예상되나, 차베스 후보가 여전히 최대의 지지를 받고 있음.

-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취임 후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, 석유 생산 이익을 빈민을 위한 사

회정책에 사용하면서 빈민과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.

ㅇ 그러나 외환 통제와 외국인투자 규제 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어 중산층 이상에서는 

차베스 정권에 대한 반대가 강함.

- 유력 대선후보는 현대통령인 차베스와 카프릴레스로, 카프릴레스 후보는 폭발 사고를 계기로 차베스 정

부의 비효율적인 기업운영과 투자 부족을 비판하고 있음.

- 그러나 부동표의 이동이 차베스의 우세를 꺾을 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ㅇ 현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카프릴레스 후보보다 

10%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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